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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호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정규직화해야노동자안전보장”
15일 5차 중앙교섭, 요구안 질의·응답 이어가 …사용자협의회 교섭단 구성 이번 주 마무리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5

월 15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고, 노조의 상시·지

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사용과 성폭력 

예방과 금지 요구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

행은 “노조의 상시·지속·생명·안전업

무 정규직 사용 요구안은 사용자들이 어려

워하는 요구안”이라며, “중앙교섭에서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교섭에 앞서 사

용자협의회는 이번 주에 경기와 전북 교섭

위원을 선임해 교섭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

혔다.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답변에서 

“상시업무는 2년 이상 계속하는 업무이고, 

지속업무란 1년 중 9개월 이상 지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생명은 의료나 보건 관련 

업무, 안전은 소방이나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같은 업무라 보면 된다. 사업장

마다 업무에 차이가 있으니 상세한 판단은 

업무 성격에 맞게 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추가 질의에서 ”생

명과 안전 관련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겨도 

되느냐”라고 묻고, 생명·안전업무 정규

직화를 법률로 규정한 외국 사례가 있는지 

질문했다.

정일부 정책기획실장은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

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계속 보장할 방

법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한국 사회가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를 소

홀히 다루고 있어 꼭 필요한 요구다”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법률화한 사례는 더 조

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성폭력 예방과 금지 

요구안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직무

대행은 “성희롱 개념에 성폭력이 포함된

다. 별도 합의와 위원회가 필요한지, 성희

롱 예방 교육 강사 선정을 노사가 꼭 합의

해야 하는가” 등을 물었다.

정일부 정책기획실장은 “얼마 전 경북

의 한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성

희롱을 한 사건이 있었다. 법이 강제하다 

보니 겉치레로 교육을 진행해 벌어진 일이

다. 최근 성폭력 개념 확대와 미투운동 연

장선에서 요구했다. 노사가 합의해 피해자

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라

고 답변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사

회상식에 반하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노

사가 중앙교섭 요구안을 깊게 논의해 내용

을 풍부하게 만들자”라며 교섭을 마무리

했다.

6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5월 29일 대구에서 연다.


